
<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

“Grade 표준화 시급하다”
인터넷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 추세가 발전

하면 산업재편이 가속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생존의 문제에 부

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 및 무역기업들이 전자상거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현재 7 0 0만명 수준으로 2년동안 4배 이상 급속히 증가해 세계 1 0위

수준에 도달했으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투자확대, 국민 정보화 수준의 향상, 인터넷PC 보급

등에 힘입어 2 0 0 0년말에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1 0 0 0만명 이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가 활

성화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 9 9 9년 3 4 0 0억달러에서 2 0 0 3년 1조달러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2 0 0 0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1조7 0 0 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거역할 수 없는 대

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부에서도 전자·자동차 부문에 산업기술개발

자금 1 0 0억원을 지원해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

스템을 구축하고, 섬유·조선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자무역 포털사이트를 구축토록 함으

로써 사이버무역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직

까지 전자상거래 기반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판

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주체도 명확치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채 너도나

도「돈」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

방할 정도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전자상거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특성

과 무역거래 관행, 물류, 환경 및 안전, 관련기업 내부의 체제정비 등 수많은 문제를 개선 또는 개혁

해야 하고, 관련기업 및 해당기업 내부의 의견통합이 없으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

를 거두지 못하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화학제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환경·안전을 포함한 물류문제, 영업인력 감축 및 기술서비스 인력

확충에 따르는 인력 조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 그레이드를 표준화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화학제품은 그레이

드가 다양하고, 생산기업에 따라 구체적인 물성 및 특성이 일치하지 않으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서는 전혀 다른 물성 및 특성을 가진 특수제품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주문제품은 논외로 하더라

도 일반제품의 다양성이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한가지 품목의 그레이드가 십여가지에 이르고, 생산기업에 따라 또다시 분화돼 수십가

지 그레이드가 공급될 경우 구매에 혼란을 겪을 것은 분명하고, 자칫하면 수많은 크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화학기업들은 본격적인 전자상거래에 대비해 범용 화학제품의 그레이드를 단순화·표준화시

키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공급과 구매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

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화학제품 그레이드 표준화가 그리 쉽지는 않겠으나 피할 수도

없다.

거래량이 대규모이고 수출량이 막대한 반면 품목수가 적은 석유화학제품의 그레이드 표준화를 우선

3 5 0 0

3 0 0 0

2 5 0 0

2 0 0 0

1 5 0 0

1 0 0 0

5 0 0

국내 AN 수급현황전자상거래(BtoB) 시장전망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억달러 1 0억원

세계

한국

3 5 0 0

3 0 0 0

2 5 0 0

2 0 0 0

1 5 0 0

1 0 0 0

5 0 0



적으로 연구·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화학제품 생산전문화와 그레이드 표준화는 한국 화학산업계에 던져진 2 1세기의 새로운 과제이다.

<화학저널 2 0 0 0 / 5 / 1 >


